
      작년 갑작스럽게 민영미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

고난 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했구나… 매일 새벽기도회 때마 그날의 선교사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더 기도해야한다는 마음을 성

령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2월부터(혹은 3월) 

“이 달의 선교사”를 정해서 선교사의 사역보고와 기도 제목을 

갖고 주일예배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미 후원하는 선교

사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고, 그 소식을 전하니 모두들 아주 

기뻐했습니다. 선교를 후원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것은 물론이

요 기도의 후원이 없이는 제대로 된 후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

다. 

       현재 예배당 건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공사할 것이 몇 가지 남아 있고, 그것들이 다 만만치 않은 

것들이긴 하지만, 전체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최종 준공검사를 통과하고 사용허가를 받는 것

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당국의 일처리가 느

린데,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더더

욱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새 예배당에 가면 기도할 곳이 많습니다. 넓고 좋은 예배

실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개인 기도실도 

갖추어져 있고, 밤을 새워기도할 수 있는 따뜻한 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그러

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기

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울림교회 성도들은 2021년 선교

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로 세워

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의 완공은 건물을 마감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인 교회를 세워갈 때 진정

한 완공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